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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學의 世界觀的 基礎

哲學濫重의 槪念에 抗하야(一)

金午星

  哲學은 單純히 天才의 頭腦에서 빚어진 空想의 産物이 아니요. 人間의 精

神的 結晶이며 그 表現이엿다. 그러면 哲學은 어떤 手段으로서 生活을 表現

하게 되는가? 哲學은 生活을 直接으로 表現할 수는 없다. 웨-그러냐하면 直

接으로 얻어지는 것은 感性이나 直觀같은것이나 哲學은 單히 感性과 直觀만

으로는 不可能하고, 抽象化, 槪念化의 階段을 通해서만 成立되는것임으로써

이다. 

  그런대 感性이나 直觀은 그것이 哲學의 階段에 昻揚되기 前에 一段 自己

를 完結하는 習性을 가지고 잇다. 이 感性 直觀의 

  自己 完結態를 우리는 世界觀이라 부른다. 이러한 世界觀은『唯物論的 世

界觀』,『觀念論的 世界觀』등의 哲學的으로 洗鍊된 이데오로기-가 아니고 

生活人이면누구나 가질 수 잇는 그들의 生活을 通해서 把握되는 世界感覺, 

또는 世界直觀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러므로 哲學과 生活과의 關係는 이데오로기-의 系譜上으로면 世界觀과 

哲學과의 關係인 것이다. 모든 哲學體系의 基礎에는 一定한 世界觀이 橫在한

다. 世界觀은 哲學의 基礎가 되는 同時에 哲學에 依하야 自己를 昻揚시키는

依存關係에 잇다. 그러면 哲學과 世界와의 具體的인 關係는 어떠한 것인가?

  人間 의 生活行爲에는 반드시 一定한 生活意識이 따른다. 人間의 삶은

『어떠케 살 것인가?』란 이른바 生活의 課題性을 떠나 成立될 수 없으므로

써이다. 그것은 人間이 本來『意識的 動物』인 때문이 아니고 生活環境이 항

상 人間에게 生活의 課題를 提栱하는 까닭이다. 人間의 生活은 環境 즉 世界

를 떠나  營爲될수없다. 그런데 環境은 人間에게 때로는 滿足과 喜悅과 □安

을 주는 것이나 때로는 不安과 不滿과 恐怖, 憎惡, 憤怒 等을 가저다 준다. 

이러한 環境의 作用은 必然으로 그들 生活者에게 一定한 『主體的 意識』을 

갖게 한다. 즉 環境이주는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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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惠澤 을 享受 또는 利用하며, 環境이 주는 不足感과 不滿을 解決하며, 環

境의 온갖 迫害를 克服하며 變換하려는 삶의 感謝, 삶의 意慾, 삶의 知慧가 

그것이다. 이러한 生活意識이 온갖 生活形態에 따르는 人間精神의 最初의 形

態인것이다.

  이러한 生活意識은 한편으로 보면 人間의 自己規定이 되는 同時에 달은 

한편으로는 存在의 規定, 즉 世界의 規定이되는 것이다. 웨-그러냐하면 生活

意識은 그들 生活者의 生活手段, 生活態度如何에서 그 性質이 規定지여 지는 

것임으로 이러한 生活意識은 곳 人間의 自己表明에 지내지 안는 것이며 또

한 

  生活 意識은 어떤 主觀的 □意가 아니고 環境즉 世界의 作用에 對한 人間

의 態度決定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生活意識은 곧 存在 또는 世界의 

認識 또는 規定이 되어지는 까닭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生活意識은 人生觀, 

世界觀의 共同母體라 할 수 잇다. 

  즉 生活意識의 內的 狀態가 人生觀을 形成한다면 그 外的 表現이 世界觀

을 形成한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嚴密한 意味에서는 單純한 人生

觀이나 單純한 世界觀은 成立될수 없고 오직 世界觀을 包含한 人生觀, 人生

觀을 包含한 世界觀만이 可能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哲學의 基礎로서 

  探究 하는 世界觀이 人生觀을 內包한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世界觀은 人間이 自己네의 生活意識을 通하야 直接으로 把握한 世界感覺

이며 世界直觀이다. 그런데 人間의 生活은 그 具體的 現實로는 個個의 對象

과의 交涉이다. 따라서 人間의 感性, 直觀도 具體的으로는 個別的인 感性, 個

別的인 直觀일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人間의生活은 個個人의 獨立狀態로는 되어질 수 없고 오직 個人과 

個人間의 關係, 즉 社會的 關係에서만 營爲되는것이니, 社會生活의 見地에서

는 個個의것 보담 항상 全體的인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여기 서 生活意識이란 것도 單純한 個人意識이 될 수 없고, 한 개의 社會

的 意識으로서만 成立될수잇는 것이다. 個個人의 意識, 또는 個個의 感性, 個

個의 直觀이 無意識중에 社會的 意識, 또는 全體的 感覺, 全體的 直觀속에 

埋沒됨으로서 비로서 世界觀이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生活의 社會的 關係

가 各個人의 生活經驗의 集積의 度에따라 緊密또는 强化됨과 같이 世界觀도 

個個의 感性과 直觀의 自己 硏磨를 通해서만 完成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

서 世界觀은 人間의 生活經驗의 要約이며 生活意識의 結晶인 것이다.  


